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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에서 멸종위기 대모잠자리 서식 확인

  멸종위기종인 대모잠자리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다수 발견돼 관련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실시한 봄철 생물다양성 조사에서 멸종위기 2급 대모잠

자리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도시숲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보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원광대 생명환경학과 임종옥 교수가 함께 참여했다.

  대모잠자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의 잠자리과 곤충으로 몸은 갈색 바탕에 

등줄이 검고 연못, 습지 등 습한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는 종이다. 

  최근, 환경오염 등으로 서식지와 개체수가 감소해 한국적색목록에 멸종위기

범주로 분류되어 있어 보전의 가치가 높은 종이기도 하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이 우리 식물뿐 아니

라 다양한 생물들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살아있는 생태공간으로 만들

어가겠다” 며 “앞으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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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4월 3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대모잠자리


